
나일론 단섬유 시장재편 가속화
효성T&C, 연간 6 0 0 0톤 본격생산 … 9 6년 내수 1만5 0 0 0톤

국내 나일론 단섬유 시장에 효성T & C가신규 진출함에 따라 시장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효성T & C (대표 김인환)가 생산에 들어간 부직포용 SF(Staple Fiber)는 규모화를 통한 안정공

급은 물론 품질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수입대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나일론 단섬유 시장은

9 3년 1만톤, 94년 1만1 5 0 0톤, 95년 1만3 0 0 0톤 등으

로 집계됐으며, 96년에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1만5 0 0 0톤이 예상되는 등 매년 13~15%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나일론 단섬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생활 향상에 따라 각종 스포츠용품 생산이

증가하는 등 국내 인공피혁 부직포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보호 운동으로 인해 천연피혁 생산이 감소해 점차 인공피

혁으로의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나일론 단섬유 공급은 고합(연산 1만톤 생산능력 보유)이 연간 6 0 0 0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비롯, 2~3개 중소기업에서 5 0 0 0톤, 일본·독일 등 수입제품이 4 0 0 0톤 등 1만5 0 0 0톤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T & C는 9 6년1 0월경 연산 6 0 0 0톤 규모로 신규진입해 9 6년 하반기이후 수입산과의 치열한 시장쟁

탈전이 예상되고 있다.

9 3년부터 자체개발해 파일럿 규모로 소량 생산해온 효성T & C는 독일의 최신설비를 도입, 품질제고

를 꾀해 현재 수입되고 있는 일본과 독일산(연산 1 0 0억원 상당규모)을 전면 국산으로 대체시킴은

물론 일본을 비롯, 대만·AUS 등지로의 역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나일론 단섬유 수요처로는 1 0여개 부직포 생산기업들이 있으며, 국산과 수입품을 병행 사용하

고 있다.

나일론 단섬유의 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부직포용 인공피혁용이 7 5 %를 차지해 시장을 리드하고 있

고 심지용 10%, 혼방용 10%, 기타 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일론 단섬유 내수가격은 1 0월현재 고합 등 국산이 K g당 2 4 0 0 ~ 2 5 0 0원에, 도레이·유니티카 등 일

본산과 독일 로발리스제품 등 수입산은 K g당 2 7 0 0 ~ 2 8 0 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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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단섬유 내수추이 나일론단섬유 수요구성비

M/T

부직포용
인공피혁 75%

기타 5% 혼방 10%

심지 10%




